
욥기 개관 

 

1. 개요 

욥기는 고난의 신비를 다루는 지혜문학으로, 경건한 의인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과 신앙을 지켜가는 신정론적 서사시입니다. 

단순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신앙인가를 묻는 책입니다. 

 

2. 저작 연대 

욥기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추정들이 있습니다: 

 내용상 시대: 족장 시대적 요소들(욥의 장수, 제사 방식, 재산의 형태 등)로 인해 

아브라함 이전 또는 동시대로 추정하는 견해. 

 문서 기록 시기: 솔로몬 시대(지혜문학 전성기), 또는 포로기/포로기 이후의 고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 

개혁주의 전통은 욥기의 연대를 절대적으로 규정짓지 않으며, 그 신학적, 문학적 깊이에 

주목합니다. 

 

3. 저자 

저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모세나 솔로몬이 언급되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자는 깊은 신학적 통찰과 시적 기교를 가진 지혜로운 신앙인 혹은 선지자적 인물로 

보입니다. 

그의 글은 철학, 문학, 신학이 아름답게 융합된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된 말씀의 

산물입니다. 

 

4. 기록 목적 

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재해석하기 위함. 

 인간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함. 

 형통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님을 밝히고, 경건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임을 

가르칩니다. 

 

5. 단락 구분 

1. 1–2 장: 서문 (지상과 하늘에서의 시련 개시) 

o 욥의 의로움과 사탄의 도전, 고난의 시작 

2. 3–31 장: 대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o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세 차례 대화 

o 욥의 탄식, 반론, 자신의 의로움 주장 

3. 32–37 장: 엘리후의 발언 

o 새로운 인물의 등장, 고난의 교육적 목적 제시 

4. 38–42:6: 하나님의 응답과 욥의 회개 

o 창조의 위대함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 

o 욥의 침묵과 회개 

5. 42:7–17: 결말 (회복과 회복된 의) 

o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고, 욥의 중보로 그들을 용서하심 

o 욥의 회복과 축복 



 

6. 중심 메시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인간은 그분 앞에서 겸손히 신뢰해야 한다.” 

욥기의 핵심은 왜 고난이 오는가보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묵 속의 하나님을 향해 계속 대화하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신정론(Theodicy):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신관(네가 죄지었으니 고난 받는다)을 고수합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순한 원인론을 거부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넘는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②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겸손 

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나,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입을 닫습니다(욥 40:4–

5). 

 하나님의 응답은 설명이 아니라, 계시와 임재 자체입니다. 

③ 엘리후의 역할 

 엘리후는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의 교육적 고난을 강조하지만, 

그의 말도 부분적 진리에 그칩니다. 

최종적 해답은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욥기 해석 

① 하나님의 주권 강조 

 개혁주의는 욥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 이해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 칼빈은 욥기의 주제를 "고난받는 성도의 신앙"이라 하며, 

믿음이 이해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② 은혜 중심의 경건 강조 

 욥은 자신의 경건함으로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됩니다. 

 이는 신앙의 의와 언약의 은혜를 대비시켜 

결국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③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가능성 

 욥은 중보자를 갈망하며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손을 얹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욥 9:33) 이는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연결됩니다. 

 고난 속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는 욥은 장차 고난 받으실 의로운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